파라과이는 이미 여름이 시작되는 봄에 접어들었지만 이상 기온으로 인하여 아침과 저녁으로는 잠바를 입어야 할 만큼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파라과이’ 영혼들을 위해 기도와 물질과 사랑으로 함께 동역해 주시는 ‘성광 교회’ 담임목사님을 비롯한 성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에스뜨렐랴 브랄랸떼(성광) 교회

  <어머니날 행사>
지난 어머니날에는 300여명의 어머니들과 어린이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어머
니들을 축하 하였습니다.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열악한 가운데 사는 이들이지만 이날은 하나님
의 말씀과 준비한 선물로 조그만 위로를 함께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파라과이는 과거에 카톨릭 국가였던 관계로 세례식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갓난 아이에게 유

아 세례를 행하는데 이날 ‘미겔라’ 자매를 비롯하여 4명의 자매들이 ‘유아 세례’ 대신 갓난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아식’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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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날 행사에 참석한 어머니들)               (헌아식을 하는 미겔라 자매)
<어린이날 행사>
쓰레기 하치장 근처에있는 ‘에스뜨렐랴 브릴랸떼’ 교회 아이들은 요즈음 어느 때 보다도 교회에 

오는 것이 즐겁고 신이납니다.  주일 예배 시간이 10시인데 오전 8시 반이면 벌써 아이들이 예배

당으로 모여듭니다,. 수년간 ‘아데’ 지매 집 마당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대지를 구입하였지만 성전이 없어 봄과 여름에는 뜨거운 햇볓을 피하여 자리를 옮겨야했고 그리고 겨울에는 투꺼운 옷을 껴 입고 모자를 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번듯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니 허술한 집보다 반듯하게 지어진 교회를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8월 ‘어린이 날’에는 200여명의 어린이가 모여 예쁜 유니폼을 입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직 대문을 비롯하여 담장 공사등 몇가지 남은 공사가 마무리 된뒤 마당에 
놀이 기구도 갖다 놓는다면 아이들이 기뻐할 모습이 눈에 선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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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찬양을--)                               (맛있는 간식을)
2)’아메리칸 미션 스쿨’-한국어 찬양 율동제
2년전부터 파라과이에 있는 한국학교의 지원을 받아 한글 수업을 정규 수업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모든 아이들이 아침에 저를 만나면 ‘안녕하세요 하고 한국말로 
인사를 합니다. 
금년 7월엔 작년에 이어 한국에서 ‘라트리아’ 워십팀이 와서 2주간 머물면서 한국인 찬양으로 워십을 가리키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전 오후 각 반별로 준비된 워십을 발표하는 날 많은 학부들이 참여하였고 프로젝트에 스페인어
로 번역된 한국 찬양을 통하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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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을 입고 찬양과 워십을 하는 어린이들)          (인체에 대하여 발표하는 어린이)
또한 년례 행사로 ‘과학 발표회’를 하는데 금년에는 각 반별로 인체 각 부위에 대하여 연구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아이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몸의 중요성을 깨닫고 귀하게 여기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3)’아메리칸 미션 스쿨’ 중고등 학교 교실 건축 준비
작년에 시청에 제출한 중고등 학교 ‘건축 허가서’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4년 전부터 7학년 (중학생) 아이들이 교실이 부족하여 다른 학교로 가서 마음이 아팠는데 이제 드디어 중고등학교 교실을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현재 6학년 아이들과 부모들이 내년에도 계속 우리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제일 기뻐하고 있습니다.
1층에 차고(의무 요건)와 사무실을 비롯하여 총 4층 건물을 지을 예정인데 적지않은 비용이 예상됩니다.  주님의 은혜로 머지않아 학교가 완성이 되어 중학생에 이어 고등학생까지 믿음안에서 자라서 내일의 이 땅의 크리스챤 일군과 리더들로 성장하여 대학에 들어가고 사회에 나아갈 그날의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파라과이에서 김정훈 남영자 선교사드림
@ 기도 제목 @
1)’쁘리멜 아몰’ 교회 및 ‘엘림’, ‘에스뜨렐랴 브릴랸떼’ 성도들이 온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본질 안에서 자라가도록.
2)’아메리칸 미션 스쿨’ 중 고등학교 건축에 필요한 건축금을 위하여
3)김정훈 남영자 선교사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깊어지도록
